기쿠치 모치토모의 묘

　기쿠치 가문의 19대 영주인 기쿠치 모치토모(1409-1446)는 옛날에 적이었던 아시카가 쇼군가와의 관계를 개선한 유능한 외교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치토모가 영주가 된 1431년, 무가가 주도하는 아시카가 막부가 기쿠치 가문이 지지하는 남조를 복종시켜, 조정을 둘로 나누어 무가 계급을 분열시킨 내분에 종지부를 찍고 난 후 약 40년이 경과했습니다. 기쿠치 가문의 정치적 영향력과 군사력은 크게 낮아졌으나, 막부는 패전 이후 기쿠치 가문에 히고국(현재 구마모토현)의 수호직(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는 지방관. 현재 현의 지사와 같은 것)을 계속 맡겼습니다.
 
　규슈에서 기쿠치 가문은 무가인 오우치 가문, 오토모 가문과 대립했습니다. 오토모 가문의 후계자를 두고 싸움이 일어나자, 주도권을 빼앗긴 측이 기쿠치 가문에 가세했습니다. 아시카가 막부도 오토모 가문에 불만을 품고 있었기에 기쿠치 모치토모는 막부와 거래를 했습니다. 그 거래란 막부는 기쿠치 가문의 주도로, 오토모 가문을 타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치토모에게 오토모 가문이 지배하던 지쿠고국(현재 후쿠오카현 남부)의 수호직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모치토모의 계획은 성공했고, 1446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히고와 지쿠고 양국의 수호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반세기 후 오토모 가문은 기쿠치 가문을 쓰러뜨렸고, 기쿠치 가문의 선조 대대로 내려온 땅인 히고를 점령하여 복수했습니다. 기쿠치 모치토모의 묘는 고젠지 절 경내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